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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줄논평]

윤석열의 내란공범 김용현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에 부쳐

- 김용현은 헛소리를 멈추고 겸허히 수사 과정에 임하라.

1. 어찌 이리 판박이인가. 공수처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처럼 내

란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이후 모든 수사를 거부해 왔다. 그리고 ‘비상계

엄은 내란이 아니다.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’는 윤석열의 궤

변을 오늘 김용현은 자신의 변호인단 기자회견 형식으로 되풀이하며 여론 호도에 나섰

다.

1.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헌법과 계엄법에

서 규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내란행위였다는 자백이다. 헌법기관인 ‘국

회의원을 끌어내고,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’ 등 내란행위 사실이 

다른 내란공범들의 증언과 진술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음을 윤석열과 김용현 두 

사람만 모른다는 말인가.

1. 윤석열과 김용현의 사죄 없는 뻔뻔한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. 내란수

괴 윤석열과 그 판박이 김용현은 반복되는 헛소리를 당장 멈추고 수사와 탄핵 심판을 

겸허히 받아들여라. 그것만이 그나마 역사에 죄를 덜 짓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

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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